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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25개 화학제품 반덤핑 규제
무역협회, 1997년 이후 한국산 26건 규제 … 섬유 4건에 제지 3건

한국이 중국의 최대 반덤핑 규제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무역협회가 5월17일 발표한 <최근 중국의 반덤핑 규제현황>에 따르면,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

제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규제중 17건, 조사중 6건, 종결 3건 등 모두 26건으로 대상국 중 최다를 기록했다.

다음으로 중국의 반덤핑 규제가 많은 국가는 일본 21건, 미국 18건, 러시아 8건, 타이완 7건 등이다.

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주로 화학,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에서 이루어졌다.

한국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 중국의 전체 반덤핑 규제는 대부분 무역적자 품목에 집중돼 있어 시장방어적 성

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중국의 반덤핑 규제는 화학 분야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섬유 4건, 제지 3건, 야금 3건 등이다.

무역협회는 “한국에 대한 규제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2005년에는 한-중 통상분쟁이 소강상태를 보일 

전망이나, 한국은 중국의 반덤핑 규제 움직임에 대해 사전관찰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 이외 국가로 시

장을 다변화해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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